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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수행

날이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을 호소하

는 사람도 있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쳐지는 요즘, 특히나 5월은 가

정의 달인 만큼 가족이 함께 모여 제철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봄이 어떨까. 식

물은 자연계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가

장 민감한 생물이며 사람은 물론 동물

이나 작물도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가

며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영양소를 품

게 되는데 흔히 제철음식이라 부르는 

식재료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에는 작

물공법의 발달로 다양한 식재료를 언

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제철이 아

닌 음식에는 계절에 필요한 영양분이

나 기운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바로 여

기에 우리가 제철음식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골고

루’ 먹으라고 하는데 

‘골고루’라는 표현을 

가짓수를 많이 다양

하게, 혹은 몸에 좋

은 음식을 많이 먹

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골고루 

먹는다는 참된 뜻은 제철음식을 때에 

맞춰 먹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 물, 공

기, 빛 등 생태학적 조건이 건강해야 하

는데 그 가운데 음식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흔히 건강을 이야

기할 때 단편적으로 몸의 건강함만을 

말하기 쉽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의 유

기적인 통합체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몸과 마음 모

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를 변화시

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창조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얻게 되는 병들은 잘

못된 식습관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땅과 자연에서 거둔 제

철음식을 건강하게 조리하여 먹는 습

관을 꾸준히 체득한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몸의 건강은 우리가 평

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

5월의 제철음식

모세의 후손이 한국에 살고 있다!

녀장을 집고 완완이 행할새, 일흠을 다시 고쳐 
명당이라 니 이거슨 쳔지와 음양의 니치를 응
여 지은 일흠이라. – – –  

『흑뇽일긔』에 나오는 해인은 신비한 보물이다. 임진

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휴정(休靜, 1520 - 1604) 대

사가 묘향산에서 공부에 진력하다가, 그 산에서 나는 옥

석(玉石)을 구해 “천지조화(天地造化)와 음양오행(陰陽五

行)과 일월도수(日月度數)와 강산정기(江山精氣)와 둔갑

장신(遁甲藏身)하는 법(法)을 모아 새긴 물건”이 바로 해

인(海印)이다. 

이 해인은 휴정대사가 달마존자(達磨尊者)와 석가여

래(釋迦如來)가 전하신 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해인을 만

든 휴정대사는 해인을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책판 속에 

감추어두었는데, 훗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쓰일 것이라

고 예언했다. 

그 후 휴정대사는 왜국에 가서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

아오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는다. 이에 휴정대사는 팔만대

장경 책판 속에 감추어두었던 해인과 대탈을 가지고 혼자

서 왜국으로 건너간다. 휴정대사는 왜국으로 가면서 천지

와 음양의 이치에 응해 자신의 이름을 사명당으로 고친다. 

『흑뇽일긔』에 불법(佛法)으로 상징되는 “달마존자와 

석가여래의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신기한 보물인 해인이 

해인사라는 불교 건축물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팔

만대장경 책판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

로 볼 때, 해인은 불교의 교리와 인식체계에서 상정된 보

물이 분명하다. 그리고 해인을 만들었고, 해인을 가지고 

조화를 부리는 인물도 불교의 승려이다. 그런데 『흑뇽일

긔』에는 휴정대사가 사명당과 동일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 – – 슈길이 왈 그대가 임진년의 의병장이 되
여 나의 진즁에 왕내시든 셔산대사가 아니시닛
가? 대 대 왈 나는 승호가 명당이오, 셔산대
는 나의 스승이시니 각 찰의 닐이 만와 날을 
대신 보내셧노라. – – –  

위의 인용문은 휴정대사가 사명당으로 이름을 바꾸

었다는 앞에서 살펴본 인용문의 기록과는 상반되는 내용

이다. 이제 서산대사(휴정대사)가 사명당의 스승으로 등

장했다. 앞의 인용문은 필사자의 착오이거나 그들의 관계

가 동일인으로 처리해도 좋을 만큼 밀접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흑뇽일긔』에 의하면 묘향산의 옥석(玉石)으로 만든 

‘해인(海印)’과 한라산 정상의 대나무로 만든 고깔인 ‘대

탈’은 신비한 조화력을 가지고 있는 보물이다. 이 두 가지 

보물을 지닌 사명당은 마침내 왜왕의 항복을 받아냈다. 

사명당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왜왕 수길(秀吉)은 

계속 실패하고 말았다. 

사명당이 서산대사에게 받은 해인
 

『임진록』의 이본들 가운데 유일하게 『흑뇽일긔(黑龍

日記)』에만 해인(海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흑뇽일

긔』는 백순재씨(白淳在氏) 소장본으로 표제가 “흑뇽일긔”

로 되어 있는 등사본이다. 이 책은 총 40면(面), 매면(每面) 

16행(行), 매행(每行) 25자(字) 내지 30자(字)의 순국문체 

필사본이다. 소재영은 이 책의 구성상의 특색을 허구성 보

다는 사실성이 강하다는 점, 통신사들의 엇갈린 보고를 싣

고 있다는 점, 임진왜란의 원인을 당쟁(黨爭)이라고 파악

한 반성적 기술이 중심이라는 점 등으로 파악하였다. 

『흑뇽일긔』에는 가등청정(加藤淸正), 소서행장(小西行

長), 흑전장정(黑田長政), 논개(論介), 계월향(桂月香) 등에 

관한 인물 묘사도 있기 때문에, 유성룡(柳成龍, 1542 - 1607)

이 지은 『징비록(懲毖錄)』 등의 역사적 사료를 중심한 기전

체(紀事體)에 바탕을 둔 이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흑뇽일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여

기에 의도적인 설화를 가미한 『임진록』의 이본이다. 

이제 『흑뇽일긔』에서 해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

펴보자.  

 – – – 짐이 – – – 이졔 생각건대 묘향산에 잇는 
휴졍대가 도슐이 고명고 아난 닐이 만은지라. 
이 람을 왜국에 보내여 항복을 밧은 후 죠공지 
밧게 리라 시고, 직시 휴졍대를 피쵸 왜
국에 다녀올 의논을 시니라. 

이 휴졍대는 – – – 임진년 왜난을 당야 팔
도 찰에 즁을 모집야 의병대장이 되야 공뇌가 
이셧슴으로 션교의 도춍셥을 삼으시고, 또 셔산
대라 야 묘향산의 쳐야 년기가 칠십여세로
대 동안 화발에 긔운이 씩씩야 셰상의 둘여울 거
시 읍난지라. 

임진 이후로 가이 거쳐야 공부에 진심야 
그 산즁의 옥셕을 읏어 쳔지 됴화와 음양 오행과 
일월 도슈와 강산졍긔와 둔갑쟝신난 법을 모아 
그 옥셕의 색이고, 또 대를 읏어 고깔을 만드되 
이 대는 젼라도 졔쥬 한라산 상상봉에셔 천년 풍상
을 격다가 스로 마른 대라. 

그 대를 읏어 고깔 모양을 만드되 그것슨 치운 
때에 쓰면 더웁고, 더운 때에 쓰면 셔늘고, 바다
를 임면 육지가 되고, 산을 님면 평지가 되고, 
열흘을 굴머도 기을 모로난 물건이뫼, 이거슨 녯
날 달마죤와 셕가여래의 낏친 법으로 휴졍대
가 제죠야 그 옥셕의 일흠은 해인이라 고, 그 
고깔일흠은 대탈이라 야 합쳔 해인 팔만대장
경 책판 쇽에 감쵸와 일후의 나라에 큰닐이 잇스
면  번 시험리라 고, 그 졀 일흠을 곳쳐 해인
라 엿더니, 잇 때를 당여 셔산대가 국왕에 
명을 밧들어 왜국 신을 갈새 – – – 단독 일신으로 
해인과 대탈을 힝쟝의 간슈고, 가를 메이고 청

한국의 보물, 해인<28>
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물론 몸이 건

강하지 않아도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몸을 잘 다스리면 마음

의 고요는 쉽게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몸을 다스리려면 맑고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다. 이쯤 해서 5월의 제철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다슬기

다슬기는 5월에 가장 싱싱하고 맛이 

좋다. 영양면에서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간 기능을 돕는 데 제격이다. 해장

을 위해 많은 분이 다슬기 해장국을 찾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된장찌개, 라면 

등에 넣어 먹어도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둘째, 멍게 (사진 참조)

바다의 파인애플이라 불릴 만큼 상

큼하고 시원한 맛을 낸다. 4월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 5~6

월에 맛이 제일 

좋아지는데 타

우린 성분이 풍

부해 성인병을 

예방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춰준다. 

노화 방지나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셋째, 오이

95%의 수분을 가져 청량감을 주는 

오이는 갈증 해소에 좋으며 칼륨이 풍

부해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켜 몸

의 건강을 유지해 준다.

넷째, 취나물

취나물 100g당 칼슘 함량이 124mg이

나 많이 들어 있어 뼈 건강에 좋다. 또

한 고기가 탈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8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 고

기를 구워 드실 때 상추뿐만 아니라 취

나물도 권장한다. 단, 취나물은 수산이 

많아서 몸속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볶아 섭취

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

다섯째, 매실

구연산, 주석산 등의 다양한 유기산

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와 소화불

량에 효과가 좋다. 보기만 해도 상큼한 

매실로 5월의 춘곤증을 이겨보자.*  

                          이승우 기자    

결국 사명당은 왜국의 수도인 경도(京都)를 수중(水中)

에 함몰시켜 왜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매년마다 인피(人皮) 

300매와 고환(睾丸) 300쌍을 우리나라에 조공으로 바칠 것

을 약속받은 다음, 파굴된 왕릉의 시신 크기에 해당하는 백

금관(白金棺) 등을 항복의 증거물로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여기서 사명당은 해인의 조화력에 의해 불과 한 달 만

에 일본왕의 항복을 받아온 것으로 이야기된다. 사명당이 

일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비한 조화력을 발휘한 해인

은 다시 해인사에 감추어진다. 

 – – – 묘향산으로 도라와 해인은 도로 해인
의 감쵸와 두고, 대탈은 해인사 앞혜 셕탑 쇽의 두
어, 일후에 혹시 쓸 람이 잇슬가 이오. 그 후의 
셔산대 생불이 되여 간 곳을 아지 못며, 왜
국 인민들은 – – – 집집마다 명당을 위야 긔도
를 죠더라. – – –  

해인을 해인사에 감춘 서산대사(사명당)는 국왕께 왜

적의 침략이 재발할 것을 경계하고는 생불(生佛)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다. 『흑뇽일긔』의 마지

막에는 정유재란(丁酉再亂)의 발발과 왜병의 격퇴과정이 

신비스럽게 적혀 있다. 

왜적이 진을 친 곳에 밤이 되면 병기가 못 쓸 정도로 

변하며, 쥐 떼가 들끓어 화살과 활시위를 썰고, 총구멍에

도 물이 가득하여 탄환을 적셔버리는 하늘의 조화가 있

었다는 내용이다. 결국 왜적은 대패하여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글을 마무리한다. 

어쨌든 해인에 대해 언급하는 『임진록』의 이본은 「흑

뇽일긔」 뿐이다. 흔히 다른 『임진록』에는 사명당이 주문

을 외우고 부적을 사용하거나, 조선에 있는 서산대사의 

법력을 빌려 왜왕의 간교한 책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설명된다. 

한편 서경보의 『역사소설 서산대사』(1972)에는 서산

대사가 사명당에게 “시집(詩集)과 엽낭주머니”를 주었다

고 한다. 여기서 엽낭주머니에는 후일에 요긴하게 필요할 

포척자(抛擲子)라는 과일, 천년된 잣나무의 잎사귀, 신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이 들어있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진록』에서 사명당은 천민 신분

인 승려출신이면서도 탁월한 도술을 지녔으며, 애국적인 

사상과 민중적 세계관을 지닌 영웅적 풍모의 19세의 청

년으로 그려진다. 사명당이 도술로써 왜왕을 항복시키고 

이룬 세계의 질서는 중화중심적(中華中心的) 봉건질서가 

아니다. 옥황상제가 질서의 정점에 있고, 조선은 생불(生

佛)이 있는 부처국이고, 일본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

(謫降)한 왜왕이 있는 세계로 표현된다. 따라서 일본은 부

처국인 조선을 섬겨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실존했던 역사인물로서 사명당의 행

적을 살펴보면서 설화의 허구(虛構)와 그 의미에 대해 알

아보자.*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성경 사사기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지파의 정탐꾼 다섯 사람이 제사장 요

나단을 만나 “우리 단지파 백성들이 살 

곳을 찾는 중인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듣고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

하실 것입니다.”고 그대로 일러주는 장

면이 나온다. 이렇게 제사장 요나단의 기

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

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우상숭배와 거리

가 먼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 시기

미가가 은돈 천백 냥으로 조각한 신상

과 주조한 신상에 은(銀)도금을 하였던 

사건 시기가 여호수아의 임종 직후에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리

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

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

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

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

다롯을 섬겼다(삿2:10~13)고 한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미가 집

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요나단이 아

직 청년이었다는 점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임에 분명하다. 요나단의 할아버지 모세

는 나이 40세에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할 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

라와 결혼하여 첫아들을 낳게 되자 “내

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그 첫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또

는 종’이라는 게르솜(Gershom)으로 지었

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

돌이 생활을 10년 내지 20년 동안 하다

가 어느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일

곱 딸과 인연이 되어 그 제사장의 집안

에서 살게 되었지만 아마도 양치기로서

의 종살이를 10년 가까이 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하여 모세의 성실함에 감동한 

제사장 이드로가 기꺼이 그 딸 십보라를 

주어 사위로 삼았으리라.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게르솜인

데, 그 게르솜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10여 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요나단을 

낳았음에 분명하다.

요나단은 원래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으
로 뽑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유다 기업에 속

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미

가 집으로 갔다(삿 17:8)고 하여, 요나단

이 레위사람으로서 유다지파를 위한 제

사장이었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유

다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레위 가

문은 아론의 자손이므로(수 21:4), 모세

의 자손 요나단은 유다 기업에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을 위해서 내어준 성읍과 

목초지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 또한 요나

단이 임시로 거주했던 베들레헴 역시 레

위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들과 목초지들

에 해당되지도 않는다(수 21: 9~16).

레위지파 그핫의 가문 가운데 아론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 즉, 모세의 

자손과 고라의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다고 한다

(수 21:5). 훗날 유명한 제사장 사무엘이 

에브라임의 땅에서 출생한 점과 사무엘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 제사장을 위해

서 내어준 성읍들과 목초지에서 거주할 

레위 사람은 그핫 가문 가운데 모세의 자

손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단 지파의 기업

에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손들이 살 수 없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그의 손자 요나단

이 단지파와 함께 함으로써, 모세의 후손

이 진짜 가나안 복된 땅이요 새예루살렘

이 되는 한반도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광

야에서 만나를 내리던 모세 자신이 예언

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행 3:22)’가 

단지파에서 나옴은 필연임에 분명하다.*

                   출처: 열린토론광장 『신학동네』

 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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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삿 18:30)

‘골고루’ 먹는 것이 제철음식을 먹는 것


